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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갈 형편이 못된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

람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영어로 어떻

게 말해야 할까? “Pick him up from the school 

please.”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웨스턴에서 내리세요. 

Exit on Western.

2. 나를 똑바로 쳐다봐. 

Look at me straight.

3. 3개의 정지 사인을 지나십시오. 

Pass three stop signs.

4. 윌셔에서 우회전 하세요. 

Make a right turn on Wilshire.

5. 그를 집으로 데려가세요. 

Take him home.

6. 그를 학교에서 내려 주세요.

 Drop him off at the school.

7. 그를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Give him a ride to the school.

8. 그를 학교에서 데려오세요. 

Pick him up from the school.

9. 신발을 여기로 가지고 오세요. 

Bring your shoes over here.

10. 이것을 가져 가세요. 공짜예요. 

ake this with you, it‘s a free. 

NBA 리그 중단 … 코로나19  확진 선수 때문

미국프로농구(NBA)가 코로나19에 휩쓸렸다. 유타 

재즈의 주전 센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리그가 중단됐다.

12일‘매일경제’에 따르면 NBA 사무국은 전날 유

타와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의 2019~2020 정규시즌 

경기를 앞두고 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전

부터 감기 증세를 보였던 유타의 올스타 센터 뤼디 고

베르(사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베르가 감기 증세를 보인 지 며칠 지난 것을 감

안하면 NBA 전체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다른 선수들과 초밀착 상태에서 경

기를 치르는 농구 특성상 같은 팀 선수들과 코칭 스

태프들은 물론 최근 유타와 상대했던 다른 팀 선수

들도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것으로 사무국은 추측하

고 있다. 유타가 최근 일주일 동안 상대했던 팀은 보

스턴 셀틱스,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토론토 랩터스 

등 모두 동부 팀이다. 리그를‘무관중’체제로 진행

하려 했던 사무국이‘리그 잠정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NBA는 충격에 빠졌다. 마크 큐번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는“코로나19가 미국에서도 현실이 

된 이상 사무국의 이번 결정은 올바른 조치”라고 말

했다.

한편 리그 중단이 발표되자 르브론 제임스(LA레

이커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이제 스포츠 대회

가 취소되고,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직장이 폐쇄되

고 있다.”면서“이제 그냥 2020년 전체를 취소해버

리자.”고 적었다. 그는 이어“모두에게 신의 가호와 

건강을 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관중이 없다

면 경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이후“NBA가 코

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 경기를 결정한다

면 실망하겠지만 그 방침을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

선 바 있다.

최지만, 저평가 올스타 1루수

최지만(탬파베이·사진)

이‘저평가 올스타’에 선

정됐다. 최지만은 주목은 

덜 받지만 2020시즌 좋은 

활약을 펼칠 선수들 중 최

고의 1루수로 뽑혔다.

9일‘경향신문’에 따르

면 스포츠전문매체 블리처 리포트는 이날 2020시

즌 저평가 올스타 팀을 선정했다. 1루수 부문에 뽑힌 

최지만에 대해“밀워키에서 탬파베이로 이적한 뒤 제

대로 터졌다.”고 평가했다.

최지만은 2018년 6월 탬파베이로 옮긴 뒤 1루수

로 활약했다. 2019년 탬파베이 주전 1루수가 되면서 

487타석에 나가 2루타 20개와 홈런 19개를 때렸다.

이 매체는 최지만의 장타뿐만 아니라 높은 출루 능

력에 주목했다. 최지만의 볼넷 비율은 13.1%에 달한

다. 특히 최지만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57경기에서 

10홈런과 함께 OPS 0.889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 

기간 타구 속도에서 상위 15% 안에 들었고, 강한 타

구 비율에서도 상위 28%에 들어가면서 리그 강타자

로 자리매김했다.

‘저평가 올스타’의 다른 포지션으로는 포수 로빈

슨 치리노스(텍사스), 2루수 세자르 에르난데스(클리

블랜드), 유격수 폴 데용(세인트루이스), 3루수 저스

틴 터너(LA 다저스), 좌익스 브렛 가드너(양키스), 중

견수 마크 카나(오클랜드), 우익수 맥스 케플러(미네

소타) 등이 선정됐다.

한편 미 프로야구(ML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 개막을 최소 2주 이

상 연기했다. MLB는 이달 26일 개막할 예정이었다.


